
S A N시장 제자리 걸음
G P P S보다 가격경쟁력 열세 … 9 4년 1만5 0 0 0톤 예상

국내 S A N시장이 수년간 자연신장률 외의 수요증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A N과 S M의 혼합물인 S A N은 대체가능한 G P P S에 비해 강도·내약품성·내열성이 우수해 용도는

다양화되었으나,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여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S A N의 용도를 살펴보면 일회용 라이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, 이밖에 선풍기 팬, 밧데리케

이스, 칫솔대 등에 사용되고 있다.  

또 쥬서기, 믹서기 등 제품의 투명성과 우수한 강도가 요구되는 일부 가전제품에도 이용되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 

그외에 다소 노랗던 S A N의 투명성 개선으로 고가인 PMMA, PC 사용제품 일 부가 S A N으로 대체

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 

하지만 최근 들어 제품의 투명성을 고집하지 않고 칼라링을 통해 불투명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

늘고 있어 전체수요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S A N의 국내수요는 자연신장률을 감안, 93년 1만3 0 0 0 ~ 1만4 0 0 0톤에서 7~8% 성장한 1만5 0 0 0톤 정도

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향후 국내 S A N시장은 일회용 라이터 외에 다른 용도는 G P P S로의 대체가 가능한 점과 기존의 투

명성을 고집하던 제품의 불투명 재료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어 더이상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

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국내 S A N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럭키와 제일모직은 SAN 자체로는 경제적 규모면에서

상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, ABS로 브렌딩해서 판매하는 물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한편, SAN의 가격은 S M가격의 폭등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가상승을 전적으로 시장에

반영할 수 없어 관련기업에서 상당한 원가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이에 따라 S A N시장도 당분간은 다소 고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현재 S A N가격은 톤당 9 5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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